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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우울한 소식 하나가 스포츠계
로부터 전해졌다. 농구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인이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
다. 혐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골프채, 하키
채 등으로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다.

지난해 초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올
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역도선수가 후배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소식이었
다. 태도 불량이 그 이유였다. 비슷한 사건은

빙상 종목에서도 있었다. 역시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는데, 후배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
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범죄에는 동기 또는 이유가 있다. 사
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물론 아주 사소
한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심지어는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에게도
동기가 있다. 그런데 동기가 있다고 해서 또
는 정당하다고 해서 범죄까지 정당화되진 않
는다. 형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
51조에서 ‘양형(量刑)의 조건’이라는 제목 아
래 고려할 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동기’를 들
고 있을 뿐이다. 후배가 버릇이 없어서, 후배
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는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유
일 뿐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
다.

폭력의 좀더 합리화된 이름이 체벌(體罰)
이다. 사랑, 훈련, 훈육 등의 목적으로 벌을
가하는데,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동원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시절도있었다. ‘죽이든 살리든 사람만
만들어주세요’, ‘군대 가서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 3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설
처럼 받아들여졌다. 아무도 그에 대해 이의
를 달지 않았다. 법률도 학교 내 폭력, 특히
운동부 내 폭력에는 관대한 것이 사실이었
다.

그런데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졌다.그동안의 관행과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理性)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했다. 그러자 학교에선 교칙 등으로 체벌
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길이 30cm 이하, 지
름 1cm 이하의 둥근 재질로 된 나무 막대기
로 살이 많은 부위를 10회 이하’와 같은 것이
그 예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교
육적 목적으로’이라는 제한도 함께였다. 엄
격한 기준을 지켰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
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현재는 위와 같은 체벌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시·도 교육
청 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
례는 제6조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
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선수라고 예외일 순 없다. 운동선수이
기 전에 학생이고, 사람이다. 체벌이라는 이
름으로 일정 부분 합리화됐던 폭력이 존재
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됐다. 그럼에도 운동선
수들 사이에선 여전히 체벌이 존재한다는 의
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전염되고, 학습돼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
다.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에게는 나름대로 이

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
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그저 후배라는 이유로 선배의 몽둥이세례
를 견뎌야 한다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폭력을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
에게는 저절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박
지성 선수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나도 후배 시절에 많
이 맞아봤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이유 없이 폭력을 가
했다면 안타깝겠지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
야 한다. 요즘 후배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한
다. 선배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부터 생각해보라’라는 주장이었다. 어느 얘
기가 맞을까.

박지성 선수 아버지의 말이 대답이 되지 않
을까. ‘가끔 지성이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
씬 축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폭력은 권
위를 세우는 데도,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랑’ ‘훈련’이라는가면을쓴체벌…그것은범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 전면 금지
선수들 사이에선 여전히 체벌 존재 의심
폭력은 결코 실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아

한국여자골프를 평정하고 올해부터 미 LPGA투어로 무
대를 옮긴 박성현이 새해부터 하나금융그룹의 모자를
쓰고 활약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동아스포츠대상에서
여자골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박성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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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자골프의 인기스타 박
성현(24)의 모자를 하나금융그
룹이 접수한다.

9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에 따
르면 “박성현 선수와의 메인스폰서 후원계약
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90% 이상
확정됐다. 현재로서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
고 있다”며 계약이 임박했음을 귀띔했다. 그러
면서 “계약기간 및 연봉 등의 자세한 조건에 대
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 수일 내 공식적인 발표
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의 모자를 쓰게 될 박성현의 연
봉은 현재 활동 중인 여자골퍼 중 최고 대우가
될 전망이다. 박성현은 지난해 KLPGA 투어에
서 7승을 기록하며 상금, 최저타수상 등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 역대 KLPGA 투어에서 박
성현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신지애(29)와 김
효주(22) 정도다. 신지애는 2006∼2008년까지
KLPGA 투어 상금왕을 3년 연속 차지한 뒤
2009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간 최대 15억원
씩 5년 동안 75억원을 받는 초대형 계약을 맺
었다. 김효주는 2014년 KLPGA 투어의 여왕
에 오른 뒤 2015년 롯데와 재계약하면서 5년 동

안 매년 13억원씩을 받는 대형계약의 주인공이
됐다.

박성현의 계약 조건(연봉 및 기간)은 신지애,
김효주에 뒤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시즌 중
반부터 여러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던
박성현은 연봉 10억원대를 훌쩍 넘겼다. 하나금
융그룹도 그 중 하나였다. 10월 인천 영종도에
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외환챔피언십 전부터
박성현에 관심을 보였고, 계약기간 및 연봉 등의
조건을 시장조사해왔다.

A기업의 관계자는 “우리도 박성현 선수의 영
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제시
한 금액으로는 박성현 선수를 붙잡기가 어려웠
다. 1∼2억원 정도 차였으면 계속 영입을 시도
하려고 했지만 5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A
기업은 순수 연봉으로만 약 10억원 정도를 제시
했다.

하나금융그룹과의 대박 계약을 눈앞에 두면
서 박성현은 프로 데뷔 3년 만에 무명에서 일약
최고 스타로 인정받게 됐다.

박성현은 2014년 데뷔했다. 당시 넵스로부터
약 1억3000만원(추정)의 연봉을 받았다. 신인치
고는 높은 연봉이었지만, 함께 데뷔한 1995년생

트리오 백규정, 고진영, 김민선 등에 밀려 제대
로 이름도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몸값
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진정한 ‘여왕’의 자
리에 올랐다.

이로써 박성현의 모자와 옷, 골프백에 새겨질
후원사는 모두 확정됐다.모자는하나금융그룹이
접수를 예약했고, 고진모터스는 미국에서 타고
다닐 아우디 Q7을 후원한다. 골프백은 테일러메
이드가 가져갔다. 박성현은 올해부터 테일러메
이드의 드라이버를 사용해 더 화끈한 장타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빈폴골프와 나이키골
프, 대한항공이 박성현의 후원사다.

하나금융그룹과의 공식 계약은 2월 중순 진
행될 전망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훈련 중인 박성현은 2월24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LPGA타일랜드 출전에 앞서 잠시 귀국한
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박성현, 하나금융그룹모자쓴다 국내 女 골퍼 최고 대우 계약 임박
골프클럽은 테일러메이드가 후원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새해 처음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SBS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
상금 610만 달러·우승상금 122만
달러)에서우승했다.토마스는9일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
루아 플랜테이션 골프장(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22언더파 270타로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19
언더파 273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
랐다.

토마스, PGA 투어 SBS토너먼트 우승

저스틴 토마스

최보군(26·국군체육부대)은 8일(한국시간) 오스
트리아 게를리첸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유로파컵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
지했다. 예선 1·2차전 합계 1위로 본선에 오른
최보군은 16강부터 준결승까지 승승장구한 뒤
결승에서 다니엘 웨이스(독일)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보군은 “평소 훈련을 하며 새롭
게 익힌 라이딩 기술을 적용해 우승했다”고 밝
혔고, 이상헌 총감독은 “최보군은 운동감각이
뛰어나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미 정상급 선수
로 성장 중”이라며 기뻐했다.

최보군, 스노보드 유로파컵 평행대회전 우승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아마추어경기결과 <9일>

프로농구 <10일>

아마추어경기예고 <10일>

경기예고

오늘의토토 <10일>

경기결과

프로농구 <9일>

해외축구 <9일>

NBA <9일>

깳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삼성 < 잠실실내 > SK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인삼공사 < 안양실내 > kt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2

깳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한국전력 < 수원체육관 > OK저축은행
(오후7시) SBS스포츠

프로배구 <10일>NHL <9일>

깳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현대건설 < 수원체육관 > 도로공사
(오후5시) SBS스포츠깳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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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퉍팦

퉍팭

꺜메시

꺜윌리안 호세

득점
13

9

팀
꺜바르셀로나

꺜레알소시에다드

득점

퉍팪 꺜에스파스 11꺜셀타비고

퉍팧 꺜수아레즈 12꺜바르셀로나
퉍팪 꺜호날두 11꺜레알마드리드

퉍팮 꺜카스트로 8꺜베티스
퉍팮 꺜예데 8꺜세비야
퉍팱 꺜그리즈만 7꺜AT마드리드
퉍팱 꺜카스틸로 7꺜말라가
퉍팱 꺜산소네 7꺜비야레알
퉍팱 꺜헤라르드 7꺜에스파뇰
퉍홣홤 꺜가메이로 6꺜AT마드리드
퉍홣홤 꺜카라스코 6꺜AT마드리드
퉍홣홤 꺜안도네 6꺜데포르티보
퉍홣홤 꺜아두리스 6꺜빌바오
퉍홣홤 꺜비에토 6꺜세비야
퉍홣홤 꺜콥 6꺜스포르팅히혼
퉍홣홬 꺜보르헤스 5꺜데포르티보
퉍홣홬 꺜하파 5꺜바르셀로나
퉍홣홬 꺜가르시아 5꺜빌바오

빌바오 0 - 0 알라베스
깳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비야레알 1 - 1 바르셀로나

베티스 2 - 0 레가네스

셀타비고 3 - 1 말라가

피츠버그

콜럼버스

6 - 2

2 - 1
<연장>

캐롤라이나

오타와

탬파베이

필라델피아

4 - 3
<연장>

5 - 3

보스턴

에드먼턴

깳경기결과

시카고 5 - 2 미네소타내슈빌 2 - 1 애너하임

프로배구 <9일>

1 흥국생명 17 12 5 1368 1307 1패2 IBK기업은행 18 10 8 1560 1487 1패3 인삼공사 19 10 9 1574 1543 3승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현대건설 17 10 7 1410 1366 2패5 GS칼텍스 18 7 11 1488 1573 1승

35
33
30

승점

29
19

깳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팀순위

6 도로공사 17 4 13 1358 1482 2패13

순위 패 승 남서지구1 꺜유타 232 꺜오클라호마 223 꺜포틀랜드 164 꺜덴버 145 꺜미네소타 11

북서지구 승 순위 태평양지구
16 1 꺜골든스테이트
16 2 꺜LAC
23 3 꺜새크라멘토
23 4 꺜LAL
26 5 꺜피닉스

패 순위
32 6 1
26 14 2
15 22 3
15 26 4
12 26 5

승 패꺜샌안토니오 30 7꺜휴스턴 30 9꺜멤피스 24 16꺜뉴올리언즈 14 24꺜댈러스 11 26

서부 콘퍼런스

순위 패 승 남동지구1 꺜토론토 242 꺜보스턴 233 꺜뉴욕 174 꺜필라델피아 105 꺜브루클린 8

대서양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13 1 꺜클리블랜드
14 2 꺜인디애나
20 3 꺜시카고
25 4 꺜밀워키
28 5 꺜디트로이트

패 순위
28 8 1
20 18 2
19 18 3
18 18 4
18 21 5

승 패꺜애틀랜타 21 16꺜샬럿 20 18꺜워싱턴 18 18꺜올랜도 16 23꺜마이애미 11 28

깳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깳경기결과
LAC꺜

필라델피아꺜

골든스테이트꺜

98 - 86
105 - 95

117 - 106

LAL꺜
클리블랜드꺜

휴스턴꺜

꺜마이애미
꺜브루클린

꺜새크라멘토

111 - 95
120 - 116

129 - 122

꺜올랜도
꺜피닉스

꺜토론토

107 - 101
125 - 124

<연장>

꺜밀워키

꺜포틀랜드

워싱턴꺜

디트로이트꺜

88 - 79 꺜유타멤피스꺜

GOLF <9일>

퉍팮존슨(미국) -15

퉍팲피나우(미국) -14

퉍홥홢 김시우(한국) E

퉍팪페레즈(미국) -16

퉍팮리드(미국) -15

퉍팲맥거트(미국) -14

퉍팪무어(미국)

퉍팮스틸(미국)

퉍팲워커(미국)

-16

-15

-14

퉍팪스피스(미국) -16퉍팦토마스(미국) -22 퉍팧마쓰야마(일본) -19
SBS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최종라운드깳PGA TOP10

꺜농구꺛꺛꺛 뀫2016-2017 KBL D리그 1차(고양보조)
깳kt 74-71 모비스, 오리온 93-81 KCC뀫2016-2017 WKBL 퓨처스리그(용인실내)
깳KB스타즈 57-54 삼성생명

꺜농구꺛꺛꺛 뀫2016-2017 KBL D리그 1차(고양보조,오후1시30분)
깳오리온-상무꺜아이스하키 뀫2016-2017 아시아리그

깳배구토토 스페셜 5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1 01.10(화) 17:00

홈팀
현대건설 vs 도로공사

vs 원정팀 경기장소
수원실내체육관2 01.10(화) 19:00 한국전력 vs OK저축은행

AC밀란 1 - 0 칼리아리

깳세리에A 경기결과
유벤투스 3 - 0 볼로냐

AS로마 1 - 0 제노아

라치오 1 - 0 크로토네

인터밀란 2 - 1 우디네세 아탈란타 4 - 1 키에보

사수올로 0 - 0 토리노

1 22 83 74 25 4

50
50
49
46
44

꺜새너제이 24 14꺜애너하임 21 13꺜에드먼턴 21 14꺜캘거리 22 18꺜LA 20 16

순위 P퍼시픽 OT승 패1 52 53 54 75 3

57
55
47
41
41

꺜시카고 26 12꺜미네소타 25 9꺜St.루이스 21 14꺜내슈빌 17 16꺜위니펙 19 20

순위 P센트럴 OT승 패

6 3 43꺜밴쿠버 20 196 8 40꺜댈러스 16 16 7 6 30꺜애리조나 12 227 1 27꺜콜로라도 13 25

서부 콘퍼런스

1 42 53 14 55 6

60
57
57
55
48

꺜콜럼버스 28 7꺜피츠버그 26 8꺜뉴욕R 28 13꺜워싱턴 25 9꺜필라델피아 21 15

순위 P메트로폴리탄 OT승 패1 62 53 44 85 8

56
47
46
44
42

꺜몬트리올 25 9꺜보스턴 21 17꺜오타와 21 14꺜토론토 18 13꺜플로리다 17 16

순위 P애틀란틱 OT승 패

6 7 43꺜캐롤라이나 18 156 4 42꺜탬파베이 19 19 7 8 40꺜뉴저지 16 177 9 39꺜버펄로 15 15 8 8 38꺜뉴욕I 15 158 5 39꺜디트로이트 17 18

깳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깳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1 꺜우리은행 21 20 1 0.952 0 7승2 꺜삼성생명 21 11 10 0.524 9 5승3 꺜KEB하나 21 10 11 0.476 10 2패4 꺜신한은행 21 8 13 0.381 12 1승4 꺜KDB생명 21 8 13 0.381 12 1패6 꺜KB스타즈 21 6 15 0.286 14 5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깳경기결과삼성생명(11승10패) 66 31

35

15 - 16
16 - 11
20 - 22
15 - 13

27

35
62 KB스타즈(6승15패)

꺜우리은행 12.6
꺜삼성생명 8.9
꺜KDB생명 8.7
꺜KEB하나 7.9
꺜KB스타즈 7.5

꺜존스
꺜하워드
꺜크리스마스
꺜쏜튼
꺜피어슨

①
②
③
④
⑤

꺜우리은행 4.7
꺜우리은행 4.1
꺜KDB생명 4.0
꺜신한은행 3.7
꺜삼성생명 3.4

꺜박혜진
꺜임영희
꺜이경은
꺜김단비
꺜배혜윤

①
②
③
④
⑤

꺜우리은행 15.6
꺜신한은행 15.4
꺜KDB생명 15.3
꺜삼성생명 14.6
꺜KB스타즈 14.5

꺜존스
꺜김단비
꺜크리스마스
꺜하워드
꺜피어슨

①
②
③
④
⑤

선수 팀 리바운드선수 팀 도움선수 팀 득점 평균리바운드평균도움평균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